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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전시실 2층“가야와 가야사람들”재개관
- 화합과 공존으로 일궈 낸 가야인의 역사와 문화 -

□ 전 시 명: “가야와 가야사람들”

□ 전시장소: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 2층

□ 재개관일: 2022. 9. 30.(금) 

□ 전 시 품: 함안 말이산 말갑옷(보물) 등 2,646점 출품

□ 주요내용:

   - 최신 자료와 연구 성과를 반영한 전시구성  

   - 중앙홀과 전시실 2층의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 전시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주는 다양한 미디어콘텐츠 마련 

   - 가야사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가야학 아카이브실’ 구축

국립김해박물관(관장 이정근)은 지난달 말 상설전시실 2층「가야와 가야

사람들」을 개편하여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2021년부터 1년여의 준비기

간을 거쳐 재개관한 「가야와 가야사람들」은 최신의 가야 문화 연구 성

과와 발굴자료를 반영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장과 관련 시설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1층과 2층 전시실을 연결하는 

중앙홀에 설치된 미디어 작품을 비롯하여 미디어 콘텐츠를 전시에 다양하

게 활용하여, 가야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

다. 국립김해박물관은 이번 개편으로 단순히 눈으로 보는 전시가 아니라 

눈과 귀를 함께 즐기는 동시에 일상에서 만나는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탈

바꿈하였습니다. 



■ 가야인들의 삶과 문화를 한 자리에서

이번 전시는 가야인들의 삶과 문화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2,600

여 점의 가야 대표 문화재를 선보이는 한편, 영상과 재현품 그리고 다양한 

연출로 전시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전시는 모두 5부로 구성하였

습니다. 

1부‘다양한 빛깔을 담은 가야의 멋’에서는 가야사람들이 애용하던 다

양한 종류의 장신구를 소개합니다. 유리 목걸이, 금동관, 금귀걸이 등은 지

배자의 권위와 영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

로 화려하게 제작된 유리 목걸이는 가야인들의 멋을 잘 드러내 주는 명품

입니다.

2부‘질박하고 검소한 가야사람들의 삶’에서는 가야 궁성을 포함하여 

그들이 생활하던 모습을 현재 남아있는 생활용품으로 재구성해보았습니다. 

가야 궁성에서는 전돌, 기와 등 건축 부재와 생활용품으로 제작된 다양한 

그릇과 금속 유물로 일상 속의 가야인들의 삶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외

에도 작은 모양 토기와 동물을 형상화한 흙 인형 그리고 점을 치는 뼈 등

은‘자연’이라는 절대적 존재와 교감하는 가야인들의 삶의 모습을 잘 드

러내 줍니다. 

3부‘흐르는 듯 우아한 곡선의 아름다움, 가야토기’에서는 완성도 높고 

다양한 형태를 가진 가야의 우수한 토기 문화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특히 

아기자기한 크기와 여러 형태로 제작된 컵 모양 그릇, 흔들면 소리가 나는 

방울잔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가야인의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야토기

를 만든 장인이 인고의 시간 동안 혼신을 기울여 제작한 여러 작품을 만

나보실 수 있습니다. 

4부‘철의 왕국, 가야’는 말갖춤과 갑옷 그리고 철로 만든 다양한 도구 

등에서 철을 바탕으로 성장하였던 가야의 모습을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가야 전사가 도열 하듯이 연출한 다양한 형태의 갑

옷과 함안 마갑총에서 출토한 말갑옷 재현품을 통해 주변 국가와 치열하

게 다투며 성장하였던 가야인의 힘과 철의 왕국 가야를 실감나게 느껴보

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부‘해상왕국, 가야’는 가야인들이 주변 국가와 물길을 통해서 



교류하며 공존하였던 역동적인 모습을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봉황동 유

적에서 확인된 배의 조각과 창원 현동에서 출토된 배모양 토기는 당시 배

의 크기와 형태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봉황동 유적에서 출토된 

배는 당시 활발했던 국제교류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배이기에 실물로 접하

는 감동을 현장에서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전시는 주제마다 가야 문화재를 대표하는 명품인 금동관, 집모양 

토기, 항아리, 갑옷, 배모양 토기로 특별한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이 유

물들이 자리한 공간은 유물을 엿볼 수 있는 창窓이 있습니다. 이 창은 관

람객 여러분과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창을 통해 연결되기를 바라는 의미

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유물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이야

기를 자세히 그리고 찬찬히 감상하는 경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 미디어아트로 만나는 흥미롭고 다채로운 가야 문화 

이번 전시는 가야 문화의 우수성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미디어아트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중앙홀의 타워 형태 스크린에

는‘구지가’를 바탕으로 가야의 건국 과정을 즐겁게 상상할 수 있는 공

간을 꾸며보았습니다. 상설전시실「가야와 가야사람들」 관람의 시작점인 

1부‘가야의 멋’에는 매혹적인 컬러와 미감을 가진 유리 목걸이와 금속 

장신구를 소재로 한 영상 <Sea, Sun, The universe> 을 만나실 수 있습니

다. 이번 영상은 장신구가 주는 정적인 아름다움을 벗어나 다채로운 빛깔

이 주는 동적인 미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전시

의 마지막 주제인 5부‘해상 왕국 가야’에는 <해상왕국: 소년의 꿈>이라

는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을 선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김해 봉황동 유적에

서 출토된 배의 조각을 소재로 해상을 누비던 가야의 활동상에 상상을 더

하여 제작하였습니다.

■ 가야의 이모저모를 자세히 살펴보는‘가야학 아카이브’

이외에도 전시실 출구에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곳은 국립김



해박물관이 그간에 발간하였던 도록을 포함하여 가야 관련 문헌을 한자리

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국립김해박물관이 조사했던 유적 

관련 자료와 발간 자료를 미디어로 만나볼 수 있게‘가야학 아카이브 – 
발굴지식 창고’와‘가야학 아카이브 - 역사 문화 창고’라는 미디어 테

이블도 마련하였습니다. 전시실에서 흥미롭게 살펴본 가야 문화재가 좀 더 

궁금하시다면 이곳에서 편안하게 다양한 정보를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야토기에 보이는 다양한 문양과 형태를 모티브로 아트월(Art Wall)

을 설치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김해박물관은 관람객들에게‘가야 바다의 향기’를 선보입니다. 가야 

문화와 역사를 눈으로 즐기고 머리로 이해하는 시간과 더불어 가야를 오

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여운으로‘가야 바다의 향기’도 느껴보시길 바랍

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국립김해박물관에 방문하여 화합과 공존으로 일궈 낸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붙임] 전시 포스터, 전시 전경 

     



붙임1. 상설전시 포스터

2022년 상설전시 재개관 포스터



붙임2. 상설전시 전경

중앙홀 전경 중앙홀 전경

상설전시실 1부 ‘가야의 멋’ 전경

상설전시실 1부 ‘가야의 멋’ 세부



상설전시실 2부 ‘질박하고 검소한 가야사람들의 삶’ 전경

상설전시실 2부 ‘질박하고 검소한 가야사람들의 삶’ 세부

상설전시실 3부 ‘흐르는 듯 우아한 곡선의 가야토기’ 전경

상설전시실 3부 ‘흐르는 듯 우아한 곡선의 가야토기’ 세부



상설전시실 4부 ‘철의 왕국, 가야’ 전경

상설전시실 4부 ‘철의 왕국, 가야’ 전경

상설전시실 4부 ‘철의 왕국, 가야’ 전경

상설전시실 5부 ‘해상왕국, 가야’ 전경



상설전시실 5부 ‘해상왕국, 가야’ 세부

영상 ‘해상왕국, 가야 소년의 꿈’ 장면 

상설전시실 가야학 아카이브실 전경


